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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2024. 6. 27.(목) 

예일, 존스홉킨스 등 미국 최우수 대학에 
「한-미 산업기술 협력센터」 개소

- 미국 워싱턴 D.C.에서 제3회 「한-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」 개최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 6월 27일(현지시각) 미국 워싱턴 

D.C.에서 「한-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」을 개최하고 미국 최우수 4개 

대학에 「한-미 산업기술 협력센터」(이하 협력센터)를 개소하였다. 

 * 일시·장소 : 6.27.(목), 워싱턴 D.C., 양국 정부(韓산업부, 美상무부), 산학연 등 200여 명 참석 

  동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,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(Don Graves) 부

장관 등 양국 정부, 기업,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, 한-미 

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 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본격 추진중인 산업부는 임팩트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

확보를 위해 중대형(100억원 내외)·중장기(최대 5년)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 

프로젝트를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으로, 우리 기업들은 금년 45개 과제 

공모에 247개 컨소시엄이 응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. 

   또한, 양국 기술협력의 거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일, 존스홉킨스, 조지아텍,

퍼듀 등 최우수 미(美) 대학에 협력센터*를 구축한다. 동 협력센터를 통해 

해당 미(美) 대학과 한국기업 간 연구개발(R&D) 기획, 연구자 매칭 등 

우수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, 

연구 공간 제공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.  

   * ’24년 6개 산업기술 협력센터 선정 完(예일, 프라운호퍼 등) → ’27년까지 12개로 확대

  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

서는 우방국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,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

한미 간 굳건한 기술 동맹을 구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혁신을 이루어 

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국 책임자 과  장 박용민 (044-203-4530)

산업기술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지미란 (044-203-4532)

� �



참고  행사 개요

□ 「한-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」개요

ㅇ (일시) ‘24.6.27.(목), 10:00~17:30(현지시간)

ㅇ (장소) 미국 워싱턴 D.C., Ritz Carlton

ㅇ (참석) 양국 정부,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

- (韓) 산업부 장관, R&D 전문기관(KIAT, KEIT) 및 산학연 전문가 등

- (美) 상무부, 주요 대학 및 연방연구기관(NIST) 등

□ 주요 프로그램

구 분 시 간 내 용

개 회 식 10:00~10:35 35’

 환영사 및 축사(韓산업부 - 美상무부)

 한-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(4개)

 - 예일, 존스홉킨스, 조지아텍, 퍼듀 등 

기조연설 10:35~11:15 40’

 (韓) 한국 산업기술 혁신과 한미협력 

      - LG전자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(NOVA), 이석우 센터장(부사장)

 (美) 미국 반도체산업 혁신 속도의 가속화

       - 퍼듀대학교, Mark Lundstrom 부총장 

정책세션 11:15~11:45 30’

 (韓)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정책과 글로벌 협력 전략

 (韓) 한미 기술협력 방안 

 (美) 미국 첨단산업(CET)정책 및 한미 협력 방향

협력세션 11:45~12:15 30’
 (韓) 한미 국제공동 R&D 협력현황 및 계획

 (美) 한미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역할 및 계획 

세 미 나 13:30~17:30 240’  한-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- 한국 연구기관간 세미나  


